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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는 여자

그녀는 울고 있었다. 그저 흐느끼는 수준이 아니었다.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대성통곡이었다. 처

음엔 까다로운 민원인인 줄만 알았다. 그들은 종종 과잉된 감정을 무기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

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시도한다. 그래서 퉁명스레 전화를 받은 터였다. 하지만 그녀가 한참을 숨

이 끊어지도록 울어 심각한 사태임을 직감했다. 우는 그녀를 달래보려 여러 차례 말을 걸어보았

지만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만 어렵사리 내뱉었다. 그때서야 깨달았다. 

지금 그녀에게 전화한 목적을 구하기보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차분히 기다리

는 게 최선임을 말이다.

사정은 이렇다. 모 기관에서 1년 새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. 언론은 그 기관의 노조가 

사측을 흔들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. 해당 노조는 성폭력 사

건은 노사 갈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언론조정신청을 했고 한 매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

는 데에 합의했다. 다른 매체들은 조정심리가 예정돼 있었다. 그녀의 전화는 신청인이 첫 번째 매

체와 합의한 후에 걸려왔다. 어떻게 당사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합의를 

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. 그렇지 않아도 성폭력 사건으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정정보도

문을 게재하면 재차 그 사건이 거론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.

굳이 절차를 따지자면 그녀는 이번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 결과에 왈가왈

부할 수 없다.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.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녀가 겪은 고통

이 이번 조정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런데 의문점은 있었다. 그녀도 

해당 노조의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노조가 조정대상기사를 상대로 조정신청하는 것을 몰랐을 거

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. 그래서 애초엔 합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러나 싶었다. 그러

나 그런 건 아니었다. 노조는 그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신청을 했던 것이다. 이후 모든 상

황을 인지한 그녀는 위원회뿐 아니라 해당 노조 집행부 측에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노조는 뒤늦

게 모든 사건을 취하했다.

노조 집행부가 왜 그녀와 상의도 없이 조정신청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. 노조의 

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곧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도 구제되는 것이라고 여겼을 공산이 크다. 외려 

그녀의 항의에 노조 집행부는 당황했을 것이라고 본다.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남성적인 시각에

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자칫 무감각하다고 비춰질 소지가 있는 노조의 대응에 많은 아쉬

움이 남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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